
則爲天下�矣
°

節, 讀爲截
°

�, 讀爲僻
°

�,
與戮同

°
◎詩, 小雅節南山之

篇
°
節, 截然高大貌

°
師尹, 周

太師尹氏也
°

具, 俱也
°

�, 偏
也
°
言在上者人所瞻仰, 不可不

謹
°
若不能�矩而好惡徇於一己

之偏, 則身弑國亡, 爲天下之大
戮矣

°
10-04. 시운: 「절피남산,

유석암암
°
혁혁사윤, 민구이

첨
°
유국자불가이불신, 벽즉

위천하륙의
°

절, 독위절
°
벽, 독위벽

°
육,

여륙동
°

◎시, 소아절남산지
편
°
절, 절연고대모

°
사윤, 주

태사윤씨야
°
구, 구야

°
벽, 편

야
°
언재상자인소첨앙, 불가불

근
°
약불능혈구이호오순어일기

지편, 즉신시국망, 위천하지대
륙의

°
《시경》에 말하였다. 「우뚝
솟은 저 남산이여, 울퉁불퉁
바위가 쌓여 있구나! 빛나
는 공적을 지닌 태사太師
윤공尹公이여, 백성이 모두
그대를 우러러본다네.」나라
를 소유한 사람은 삼가지
아니할 수 없으며, 한쪽으로
지나치게 기울면 천하가 그
를 죽이게 될 것이다.
절節은 절截로 읽는다. 벽�

은 벽僻으로 읽는다. 육�은
육戮과 같다. ◎시는《시경》의

〈소아小雅〉〈절남산節南山〉편에
나오는 한 구절이다. 절節은
깎아지른 듯이 높고 큰 모양이
다. 사윤師尹은 주周나라의 태
사太師 윤씨尹氏이다. 구具는
모두라는 뜻이다. 벽�은 한쪽
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
이다.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
백성이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
에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안된
다는 말이다. 만약 혈구의 도
를 실천할 줄 모르면서 좋아하
고 미워함이 자기 한 몸의 편
벽됨에 따르게 되면, 자신은
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
되며, 천하에 큰 살육전이 벌
어지게 될 것이다.
【주】◎태사太師: 높은 벼슬
이름이다. ◎윤공尹公: 윤씨
尹氏를 말하고 기록이 없어 이
름은 알 수 없음. 시의 내용으
로 보면 주나라 때 공을 세워
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정사를
돌보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
치우쳐 고르게 하지 못하였고,
임금은 국사를 돌보지 않아 백
성이 원망하는 노래의 내용이
다. 이 시가 나온 시기를 두고
서주西周와 동주東周로 나뉘어
의견이 분분하다.

10-05. 詩云: 「殷之未喪
師, 克配上帝

°
儀監于殷, 峻

命不易
°
」道得衆則得國, 失

衆則失國
°

喪, 去聲
°

儀, 詩作宜
°

峻,
詩作駿

°
易, 去聲

°
◎詩, 文王

篇
°
師, 衆也

°
配, 對也

°
配上

帝, 言其爲天下君, 而對乎上帝
也
°
監, 視也

°
峻, 大也

°
不易,

言難保也
°
道, 言也

°
引詩而言

此, 以結上文兩節之意
°
有天下

者, 能存此心而不失, 則所以�
矩而與民同欲者, 自不能已矣

°
10-05. 시운: 「은지미상

사, 극배상제
°
의감우은, 준

명불이
°
」도득중즉득국, 실

중즉실국
°

상, 거성
°

의, 시작의
°

준,
시작준

°
이, 거성

°
◎시, 문왕

편
°
사, 중야

°
배, 대야

°
배상

제, 언기위천하군, 이대호상제
야
°
감, 시야

°
준, 대야

°
불이,

언난보야
°
도, 언야

°
인시이언

차, 이결상문양절지의
°
유천하

자, 능존차심이부실, 즉소이혈
구이여민동욕자, 자불능이의

°
《시경》에 말하였다. 「은殷
나라가 민심을 잃지 않았을
때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정
치 조화를 훌륭하게 이루었
다네. 주周나라는 은나라의
의식과 제도를 귀감으로 삼
았으나 천명을 보전함이 쉽
지 않으리라.」민중의 지지
를 얻으면 나라를 얻을 수
있고, 민중의 지지를 잃으면
나라를 잃는다는 말이다.

상喪은 거성이다. 의儀는
《시경》에 의宜로 되어 있다.
준峻은《시경》에 준駿으로 되
어 있다. 이易는 거성이다. ◎
시는《시경》의〈대아大雅〉〈문
왕文王〉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
다. 사師는 민중의 지지를 뜻
한다. 배配는 상대한다는 뜻이
다. 상제上帝와 짝이 되었다는
것은 천하의 군주가 되어 상제
와 상대하였다는 말이다. 감監
은 본다는 뜻이다. 준峻은 크
다는 뜻이다. 불이不易는 보전
하기 어렵다는 말이다. 도道는
말한다는 뜻이다. 시를 인용하
고 이와 같이 말하여 앞글 두
구절의 뜻을 결론지었다. 천하
를 소유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
을 잘 보존하고 잃지 않으면
혈구의 도를 실천하여 백성과
하고자 하는 뜻이 같기 때문에
자연히 그 지위를 그만둘 수
없을 것이다.

10-06. 是故君子先愼乎德
°

有德此有人, 有人此有土, 有
土此有財, 有財此有用

°
先謹乎德, 承上文不可不謹而

言
°
德, 卽所謂明德

°
有人, 謂

得衆
°
有土, 謂得國

°
有國, 則

不患無財用矣
°

10-06. 시고군자선신호덕
°

유덕차유인, 유인차유토, 유
토차유재, 유재차유용

°

선근호덕, 승상문불가불근이
언
°
덕, 즉소위명덕

°
유인, 위

득중
°
유토, 위득국

°
유국, 즉

불환무재용의
°

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먼
저 자기의 덕을 밝히는 데
신중해야 한다. 이렇게 밝히
는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
고,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
땅이 있으며, 이러한 땅이
있으면 재물이 있고, 이러한
재물이 있으면 사용할 곳이
있다.
먼저 덕을 밝히는 데 신중해

야 한다는 것으로 앞글의 삼가
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이어
서 말하였다. 덕德은 곧 밝은
덕을 말하는 것이다. 유인有人
은 민중의 지지를 얻는 것을
말한다. 유토有土는 나라를 얻
는 것을 말한다. 나라가 있으
면 재물의 용도가 없음을 걱정
하지 않을 것이다.
【성백효주】◎선근호덕先謹
乎德: 원문에는 선신호덕先愼
乎德으로 기록되어 있으나, 주
자는 당시 송宋나라 효종孝宗
의 휘諱를 피하여 뜻이 비슷한
근謹으로 바꿔 쓴 것이다. 불
가불근不可不謹과근독謹獨 역
시 그러하다. ◎민중民衆: 국
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
민.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
대중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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